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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내용 

`美 등급도 위험` 뉴욕 

하락..다우 1.5%↓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영국의 재정 악화를 들

어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고, 

영국과 같이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에 주식은 물론 달러와 국채가 일제히 내렸

음. 전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가 월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희석되었음.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음.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만에 반등하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가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투자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

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8,292.13으로 전일대비 129.91포인트

(1.54%)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95.25로 32.59포

인트(1.89%) 내렸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888.33으로 

15.14포인트(1.68%) 밀려났음. 

英 신용등급 하향 경

고..그로스 "英·美 닮은

꼴" 

S&P는 이날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음. S&P는 영국의 재정 악화를 등

급 전망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제시하며 "영국의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

산(GDP)에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음. 영국은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3월로 마감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사

상 최대인 2,200억파운드(3,44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임. 

이에 따라 재정적자가 GDP의 12.4%에 해당되는 1,750억파운드에 달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실업수당청구 고공행진 

지속 

미국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감소했으나 월가 전망은 넘어섰음. 실

업수당 연속 수급자는 16주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 미국 노동부

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16일 마감기준)가 전주대비 1만 

2,000명(계절조정) 감소한 63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블

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62만 5,000명보다 많은 수준임. 

추세를 잘 보여주는 4주 평균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3,500명 줄어든 

62만 8,500명을 기록했음. 1주 이상 실업수당청구건수(9일 마감기준)는 

7만 5,000명 늘어난 666만명을 기록했고 4주 평균은 648만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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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행지수 `7개월만

에 반등` 

미국의 향후 3~6개월 뒤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7개월만

에 반등했음.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4월 경기선행지수가 

1% 상승했다고 밝혔고 이는 7개월만의 상승 전환. 상승폭은 지난 

2005년 11월 이후 최대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0.8%도 웃돈 수준임. 주가가 오르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경제가 향

후 6개월 이내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실업

률의 고공행진으로 빠른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임.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

기 `8개월 최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지속했으나 

위축 속도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완만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필라델

피아 연방은행은 5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24.4에서 -22.6으로 상승

했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18은 하회한 수준임.  

유가 나흘만에 하락 국제 유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나흘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7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99센트(1.6%) 내린 61.05

달러를 기록했음. 전날 62달러선을 넘어서며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

했던 유가는 이날 장중 59.92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